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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에서 뼈가 출토되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사람들

이 있다. 바로 뼈 전문가들이다. 이들은 현장에 도착하자

마자 발굴 담당자가 함께 출토 정황을 관찰하고 기록하

는데, 예를 들면 뼈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발견되었는

지부터 시작하여 매장 자세와 위치 등 고고학적 정황을 

세밀하게 관찰한 후 이를 기록한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비로소 생물학적 및 화학적 분

석을 위한 수습 작업이 시작된다. 특히 뼈를 수습할 때

는 뼈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오염

되지 않도록 작업자가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수습작업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뜻하지 않는 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작업자의 침이나 땀 등이 출토된 뼈에 묻으면

서 예상치 못한 분석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혹시 모를 수습 과정에서의 2차 오염에 대비하

기 위해 발굴 현장에서는 작업 전에 반드시 작업자들의 

동의 하에 구상상피세포를 채취한다. 이른바‘인체유래

물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서, 오염 가능성이 제

기된 샘플을 분석하여 작업자로부터 유래된 것은 아닌

지에 대해 근거자료로 삼는다.

뼈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작업은 크게 체질인류학적 

분석법과 안정동위원소 분석법, 그리고 유전정보 분석

법 및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우선 체질인류학적 분석법의 경우는 해부학을 기반으

로 하는 전통적 분석법으로서,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

오는 의학 지식을 출토뼈 분석에 적용한다. 예를 들어 성

별의 경우는 골반뼈와 온머리뼈로 추정하고, 연령은 뼈

대의 다양한 부위를 통해 추정하여 확인한다.

연령의 경우는 치아의 마모 정도에 따라서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신장은 팔과 다리의 뼈와 비례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시신의 키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체질인류학적 분석법을 활용하면 외상이나 

변형성 관절증 등 뼈와 관련된 질환 및 다공성뼈과다

증 같은 전신질환, 그리고 결핵과 같은 감염질환도 확

인할 수 있다.

안정동위원소 분석법을 통해서는 당시 사람들의 식생

활을 대략적으로나마 추정해 볼 수 있다. 화학적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안정동위원소 분석법은 탄소와 질소 간

의 안정동위원소 비율을 이용하여 과거에 주로 섭취했

던 식료의 종류와 비중을 찾아내는 것이다. 섭취했던 음

식이나 환경에 따라 뼈에 기록된 저마다의 톡특한 탄소

와 질소 안정동위원소 비율을 통해 식생활을 제대로 유

지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벼와 보리 같은 작물류나 사과 같은 과실류 같은 식물 

성분들은 탄소안정동위원소로 분석할 수 있고, 돼지나 

물고기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질소안정동위원소 분석

을 통해 섭취 여부와 비중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유전 정보 분석법은 허벅지뼈나 치아 뿌리가 남

아 있는 어금니 등에 남아있는 DNA와 Y염색체 등을 분

석하여 모계와 부계의 유전 정보, 그리고 질병 상태 및 

집단 간 유연관계를 추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은 뼈의 연대를 측

정하는데 있어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생명체는 광합

성과 먹이 사슬 등을 통하여 대기 중의 방사성탄소를 

흡수하면서 평형상태를 유지하는데, 생명체가 죽으면 

방사성탄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데, 반감기는 

5730년이다. 반감기를 토대로 하여 남아 있는 방사성탄

소의 양으로부터 언제 사망했는지 추정할 수 있다.

유적에서 출토된 뼈 나이, 어떻게 알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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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정선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사람뼈 (사진:  문화재청)


